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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한국영화의 흥행호조와 함께 우리 영화산업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문화콘텐츠 가운데

서도 전통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창구효과(window effects)에서도 가장 상

위 창구에 자리잡고 있는 영화산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영화산

업에 관한 일반의 관심은 다양한 방송계 미디어와 비디오/DVD, 인터넷방송(영

화)등의 콘텐츠로 손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과 오늘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

이고 있는 게임, 캐릭터, 테마파크 등과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또한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

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도 영화는 영상콘텐츠의 수출을 통한 이

익실현 뿐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 자국의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홍보효과로 인

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중요성에 힘입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화산업이란 말을 낯설지 않

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산업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영화

산업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연구와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의

알맹이 있는 논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영화산업에 관한 실제적, 경험

적인 연구는 문화산업 분야의 연구자로서 의미 있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으

며,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영화산업의 흥행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영화흥행은 흥미 있는 연구주제이다. 상품으로서 영화가 흥

행에 성공할지 못할지는 막상 영화가 상영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또

한 영화의 일차적 창구인 극장상영만을 고려했을 때 상품으로서 제품의 수명은

불과 몇 주에 지나지 않는다. 몇몇 흥행성공작을 제외하고는 통상 이처럼 짧은

수명주기를 가진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또 사라지는 상황에서,

관객에 의해 선택된 몇몇 영화만 수익을 창출하고 대부분의 영화들은 흥행에 실

패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몇몇 영화만 흥행에 성공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는 영화산업의 흥행성과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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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바로 이 글의 출발점이다.

물론 영화의 흥행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왜냐

하면 한편의 영화에는 출연배우, 장르, 개봉시기, 상영등급 등 흥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투입되어 통합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되기 때

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영화 흥행은 작품에 내재된 요인 이외의 마케팅, 입소문,

신문의 영화평 등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각 요소들이 흥행에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을 밝혀내 이들 가운데 어

떤 요소가 흥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는 찾아내기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

리고, 때론 이들 요소들 가운데는 작품을 임하는 배우, 제작사, 감독 태도 등 측

정 불가능한 요소도 포함된다. 예컨대 동일한 배우라 할지라도 촬영당시의 분위

기,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최선을 다한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가 있을 수 있

다. 영화의 흥행성과는 또한 영화의 본질적 요소와는 무관한 사회적 분위기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는 점 역시 영화흥행의 변수를 찾는 것을 더

욱더 어렵게 한다. 예컨대 최근의 조직 폭력배가 등장하는 영화에 대한 관객들

의 열기 등은 비록 이러한 요소가 영화흥행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였다 하더라

도,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이런 복합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흥행에 관련된 모든 변수를 종합

적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영화의 흥행성과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추려내 이들 요소의 영향력

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 연구에서는 영화흥행 분야의 선행연

구 모델들을 소개한 후, 이러한 모델을 보완, 수정하여 한국영화 흥행에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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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선행 연구

1. 국외 연구

미국에서 영화흥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40년대 갤

럽(Gallup)의 ARI(Audience Research Incorporated)社는 영화스타의 스타파워를 조

사한 후 스타의 출연여부가 영화흥행성과에 16%를 좌우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Austin, 1989). 하지만 영화흥행성과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는 할리우드

영화제작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1970년대 무렵부터 시작되어, 1980

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문화경제학자들에 의해 하나의 연구분야로 자리잡

고 있다.

학계의 선행적 연구로는 Garrison(197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의

영화 62편을 분석한 Garrison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자스타의 출연여부는 영화

흥행에 다소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남자스타의 출연여부는 영화흥행에 별

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타급 배우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Garrison의 이러한 연

구는 Simonet(1978)의 연구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Simonet은 1930년대에

서 1970년대까지의 73개의 흥행 히트영화를 표본으로 영화제작에 참여한 제작자,

감독, 원작자, 각본자, 그리고 영화스타의 흥행성과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과거 실적은 이후 출연 또는 참여한 영화의 흥행실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

로, 이들 두 연구자는 스타의 출연여부는 흥행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 Kindem(1982)은 Garrison·Simonet 연구의 방법론상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들의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Kindem이 주장한 방법론상의 오류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다. 첫째, 과거의 흥

행자료를 스타별로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시간차이에 따른 흥행성과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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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오늘날의 A란 배우는 조작적 정의에 의해 스

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가 처음 출연한 영화에서도 A를 동일한 조작

적 정의 기준에 의해 스타의 범주에 포함되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이러

한 오류는 특히 조사대상기간이 길 경우 더욱 치명적인 문제로 부각된다. 두 번

째로는 Garrison·Simonet 양자 모두 불과 60∼70여 편의 영화를 표본으로 선정

해 이들 연구는 통계적으로 외적 타당도를 인정받기에는 불충분한 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반론과 더불어 Kindem은 1940년대 갤럽조사의 자료를 다시

회귀 분석한 결과 스타의 출연여부는 영화흥행 변화량에 26% 정도를 좌우한다

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Wallace·Seigerman·Bolbrook(1993)은 영화산업에서 스타파워

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개별스타의 구체적인 스타파워를 측정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들은 1956∼1988년까지의 영화스타 111명을 대상으로 이

들 스타가 출연한 영화 1,687개를 분석하여 개별스타의 스타파워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이러한 스타파워는 영화의 극장 수입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

는지 여부와 상영등급, 영화가 제작된 국가, 상영시간, 제작비 등의 통제변수

(control variables)가 영화 수입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조사하였다. 회귀분

석 결과 이들 모델의 Adjusted R²은 47%로 설명력이 나왔다. 이들 연구에 의하

면, 상영등급은 영화흥행에 부정적인 관계, 즉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영화

일수록 흥행성적이 좋지 않은(p<0.05)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의 경우 외국영화에 비해 대략 5.6 million의 흥행수입을 더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작비(p<0.0001)와 상영기간도 수입액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Prag와 Casavant(1994)도 비슷한 맥락에서

영화흥행을 종속변수로 제작비, 영화의 질, 그리고 스타파워를 독립변수로 이들

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이들 모든 독립변수들은 영화흥행에 긍정적 관계를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최근에 Vany & Walls(1999)는 1984∼1996년 사이에 상영된 2,015편의 영

화에서 제작비, 상영기간, 장르, 등급, 스타(배우, 감독, 작가, 제작자) 참여여부

등과 흥행수입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영화제작에 내재된 흥행리스크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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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했다. 이들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주장은, 흥행성적은 기본적으로 극단적

인 형태의 정적 편포(right skewed) 성향과 무한대의 변량을 지닌 파레토형 분포

(Pareto Distribution)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분포의 특성상 흥행성적의 평

균은 흥행에 성공한 몇몇 영화에 의해 좌우되는 성향을 띤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이들은 정상분포를 가정한 분석방법으로는 흥행성과에 대한 올바

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흥행성과에 대한 연구방

법은 평균과 변량에 의한 분석이 아닌, 사분위수와 확률분석에 의해 연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 국내 연구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삼성영상사업단을 토대로 케이블TV, 영화 등 영

상산업에 의욕적으로 진출하였던 삼성의 경제연구소에서 스타파워와 영화흥행성

과 관련된 몇몇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특히 김휴종

(1998)의 한국 영화스타의 스타파워 분석은 계량적 분석을 통해 한국 영화스타

개개인이 영화의 흥행에 얼마만한 기여를 하는가를 분석한 연구로, 불모지나 다

름없던 영화산업 분석 분야에 주목할 만한 시도로 생각된다. 이 논문에 적용된

연구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술한 Wallace외 2인(1993)의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을

한국 영화산업의 특수성과 현실에 맞게 일부를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88년에서 1995년까지 서울시내 개봉관 상영영화의 흥행과 여기에

출연한 주연급 배우 50명(남자배우 25명, 여자배우 25명)의 영향력과의 관계를

회귀 분석하여 추정한 결과 이 기간동안 한국영화산업에서 스타의 영향력은 3만

명을 약간 넘는 관객을 추가적으로 동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3편 이상

연출한 감독의 경우 1만 6천명, 국내외 영화제 수상작의 경우 10만 4천명 정도

의 추가 관객동원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상영등급, 복합관수, 상영

시기, 장르 등은 흥행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언론학계에서도 2000년 들어서면서 영화흥행과 관련된 연구성과가 몇

편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김광수(2000)는 영화흥행과 관련된 영화 내적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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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소비자의 영화선택 기준을 다룬 실험연구에

서 전문가의 긍정적인 비평과 영화광고는 영화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예측과도 부합한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막상 영화를 관람하고 난 후 만약 그 영화가 관람객의 주관적 기대수치에

못 미칠 경우에는, 전혀 사전자극(광고나 긍정적인 비평)이 없는 경우보다 더 부

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이는 영화개봉 전 단계에서

영화에 대한 기대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암시한 점에서 흥미롭다.

김은미(2000)는 보다 직접적으로 영화흥행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이 논문

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 비디오 시장에서의 성과를 규정짓는 변수들에 관

한 실증적 검증을 시도한 결과,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 비디오 시장에서의 흥행

요인은 제작비–한국극장 흥행성적–장르(액션 스릴러)–미국극장 흥행성적 순으

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제한적이나

마 문화할인율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III .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1.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영화 흥행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들 가운데 설명력이 큰 변수를 찾아내는데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영화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모두 파악하는 것 자체가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작업이기에,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영화의 흥행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

되는 몇몇 변수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변수의 선정기준에는 전술한 김휴종(1998)의 연구에서 언급된 변수들이 1차적으

로 고려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김휴종 연구에서 흥행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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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기, 등급, 장르 등의 변수는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흥행성과와 유관할 것

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자 하며, 둘째,

스타, 감독파워 등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

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① 스타의 출연여부는 영화흥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② 감독의 숙련도는 영화흥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③ 제작사의 영향력은 영화흥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④ 영화의 등급은 영화흥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⑤ 영화의 개봉시기는 영화흥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⑥ 영화의 장르는 영화흥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영화의 흥행성과는 개별 영화의 관객동원을 기준으로

한다. 사실 영화의 흥행성과를 파악하는 본질적인 자료는 흥행수입이지만 현실

적으로 조사기간에 개봉된 모든 영화의 흥행수입 자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연감형태로 정리되어 있

는 영화별 총 관객 수를 연구가설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총 관객 수는 서울

시내 개봉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총 관객 수는 서울 관객 수를 의미한다.9)

한편, 스타의 출연여부, 감독의 숙련도, 제작사의 영향력, 영화등급, 개봉시기, 영

화장르 등 독립변수 자료는 기본적으로 영화연감과 한국영상자료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초자료를 얻은 후 이를 다시 한번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Vany&Walls(1999)가 지적한 대로 영화산업의 흥행성과가 우편포로 정상분포곡선

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종속변수를 사분위주를 기준으로 세그룹(0–25/25–75/75–100)으로 나누어서

재차 변량분석을 하였다. 이렇게 종속변수를 다시 세분화하는 이유는 첫째, 전체

9) 영화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서울관객과 지방관객을 1:1 정도로 설정하므로 ,

서울 개봉관 관객수의 2배를 전국 관객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김휴종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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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만을 대상으로 변량분석을 할 경우에 종속변수의 변량이 지나치게 높게 나

와 연구의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 이처럼 세 그룹으로 나눌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상영된 영화들을 흥행에 성공한 영화(75이상), 흥행성

적이 보통인 영화(25–75), 흥행에 실패한 영화(25미만)들로 구분 지을 수 있어

각 그룹들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분석기간 및 분석단위

이 연구의 분석단위 및 기간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1년 간 제작된 한국영

화를 대상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제작된 영화는 총 732편이다. 분석기간을

1988년부터로 정한 이유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영화산업이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여 이전과 구별되는 산업적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0) 또한

11년 간의 데이터만으로 분석을 시도한 점은 Kindem(1982)이 지적한대로 분석기

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기간의 차이에 따른 변화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10) 1980년대 후반의 구체적 변화로는 첫째 , 직배사의 국내 영화시장 진출을 지적할 수 있

고 , 둘째 , 새로운 제작자본으로 부상한 대기업의 영화산업 진출 그리고 셋째 , 1985년

제5차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사 설립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등장한 젊은 영화제작자들

을 지적할 수 있다 . 이런 변화 요인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은 그 이전과는 확연히 구

분된 산업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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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구 결과

1. 흥행과 관련된 인적요소 : 스타 , 감독 , 제작사

1) 스타의 출연여부가 영화흥행에 미치는 영향

스타에 대한 객관적 인기가 연도별로 정리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영

화배우를 객관적으로 분류해 놓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김휴종(1998)의 경우

최소한 5편 이상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를 기준으로 스타여부를 판정했

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스타분류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스타선정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출연한 영화편수에 근거해서 영화배우의 등급을 분류하였

다. 그러나 출연편수 5편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영화배우간

의 차이를 지나치게 단순화해 영화배우 집단간의 편차를 정확히 나타내기 어렵

다는 판단이 들어 이 연구에서는 5편 미만, 5편 이상, 10편 이상 출연으로 영화

배우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 집단 간의 관객동원력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영화배우 집단간 변량분석(ANOVA)의 결과가 <표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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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화배우 집단에 따른 관객동원력의 변량분석

전체표본 model I (75 ) model II (50⇔25) model III (25 )

남우

관객

동원력

여우

관객

동원력

남우

관객

동원력

여우

관객

동원력

남우

관객

동원력

여우

관객

동원력

남우

관객

동원력

여우

관객

동원력

가급

(10편 이상

출연 )

M=80,574

N=146

M=87,470

N=114

M=167,992

N=63

M=171,913

N=52

M=17,871

N=64

M=22,233

N=45

M=1,928

N=19

M=1861

N=17

나급

(5–9편출연)

M=109,900

N=142

M=57,583

N=153

M=295,321

N=49

M=172,741

N=44

M=16,597

N=66

M=14,521

N=80

M=1,468

N=27

M=1,652

N=29

다급

(1–4편출연)

M=32,453

N=444

M=49,560

N=464

M=156,789

N=71

M=225,819

N=87

M=12,922

N=236

M=12,973

N=241

M=1,660

N=137

M=1,640

N=136

F=18.167

**

F=3.074

*

F=5.667

**

F=1.100

N. S

F=7.980

***

F=16.941

***

F=1.053

N. S

F=0.326

N. S

*** p <0.001/ ** p <0.01/ *p <0.05

위의 표에서 보듯,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예상대로 출연횟수가 많

은 배우의 관객동원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스타가 출연하면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가설과도 부합한다. 먼저, 남자배우의 경우

1∼4편 출연한 배우보다 5편 이상 출연한 배우들의 관객동원력이 3배 이상 뚸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편 이상 출연한 배우집단과 10편 이상 출연한 집

단간의 비교에서는 비록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지만 5편 이상 출연한 배우집단이

10편 이상 출연한 배우집단에 비해 다소간 관객동원력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남자배우의 경우 수

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일정 횟수 이상 출연한 배우는 관객동원력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1990

년대 중반 이후 한국영화의 편당 관람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한국영화 중흥기에 등장한 배우들의 출연편수가 5∼10편 정도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11) 이는 Model I의 변량분석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총 관람객

수 75% 이상에 해당하는 영화, 즉 흥행에 성공한 영화에서는 나급의 배우들이

11) 1988∼1993년 (6년 )과 1994∼1999년 (6년 )의 한국영화 관객동원수 (서울기준 )를 t–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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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그룹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관객동원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Model II

의 변량분석 결과에서는 Model I과 달리 가–나–다급 순으로 관객동원력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도 유추 가능하다. 그러나 Model III(흥행에 실패한 영

화)의 경우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여배우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볼 때, 출연횟수가 많은 배우의 흥행성공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남자배우 집단과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여배우 집단은 남자배우와는 달리 가–나–다급 순으로 순차적인 흥행성적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Model I의 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의외로 여배우 그룹간의

흥행성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다. 반면, Model II에서는 가급 배우들

의 관객동원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Model III에서

는 남자배우 집단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먼저, Model I에서 보듯, 여배우의 스타파워는 남자배우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Model II의 순차적 관객동원력으로 볼 때, 여배우

들은 독자적 스타파워로 흥행성공에 기여하기보다는 주로 영화흥행의 미니멈개

런티(minimum guarantee)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감독과 제작사가 영화흥행에 미치는 영향

스타에 대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제작사의 영향력을 분류해 놓은 자료 역시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감독과 제작사의 영향력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제작

사례수 관객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1988- 1993 425(편 ) 36883.04 92093.84
404.378 - 4.004***

1994- 1999 307(편 ) 85028.31 195584.50

*** p<0.001

1990년 중반 이후 부상한 스타로는 한석규 (8편 출연 ), 박신양 (5편 출연 ), 박상민 (6편

출연 ), 이성재 (2편 출연 )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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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는 스타분류와 마찬가지로 10편 이상 제작한 경우 가그룹으로 5편 이

상을 나그룹으로 5편 미만을 다그룹으로 나누었다. 반면, 감독의 경우는 제작

사나 배우와는 달리 6편 이상/4–6편/ 1–3편을 연출한 감독을 가–나–다 순으로

그룹을 나누었다. 그 이유는 감독의 경우 영화의 기획에서 완성까지 전 과정에

중심적으로 개입되는 관계로 영화 1편에 투입되는 노동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

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표 2>는 감독과 제작자 그룹에 따른 관객동원수를 분석

한 결과이다.

<표 2> 감독과 제작자 그룹에 따른 관객동원력의 변량분석

전체표본 m odel I (75 ) m odel II (50⇔25) m odel III (25 )

제작사

관객

동원력

감독

관객

동원력

제작사

관객

동원력

감독

관객

동원력

제작사

관객

동원력

감독

관객

동원력

제작사

관객

동원력

감독

관객

동원력

가급
M=88,068

N=110

M=65,710

N=174

M=191,732

N=46

M=213,956

N=47

M=17,411

N=48

M=14,210

N=93

M=2,004

N=16

M=1,648

N=34

나급
M=54,646

N=204

M=59,165

N=184

M=177,448

N=54

M=158,191

N=60

M=14,424

N=103

M=15,060

N=89

M=1,700

N=47

M=1,565

N=35

다급
M=50,104

N=418

M=52,028

N=374

M=214,270

N=83

M=218,933

N=76

M=13,801

N=215

M=14,276

N=184

M=1,598

N=120

M=1,692

N=114

F=2.974

*

F=0.541

N . S

F=0.389

N. S

F=1.182

N . S

F=2.470

N . S

F=0.811

N . S

F=1.086

N. S

F=0.822

N. S

*p< 0.1

분석결과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제작사 그룹간의 관객동원력이

비록 미미한 정도지만 유의미하게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분석에서

감독과 제작사의 흥행동원력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

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영화에서 제작사나 감독의 파워가 아주 미미하다는 추

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결과의 해석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한가지 가설은 최근

영화계에 등장한 몇몇 흥행감독과 영향력이 있는 제작사가 분석결과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다. 즉, 연출횟수나 제작횟수가 많지 않은, 즉 나급,

다급으로 분류된 이들 제작사나 감독이 만든 영화가 기록적인 흥행성공을 거둠

으로써 가급 제작사나 감독과의 통계적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가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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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런 가설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의 흥행작들

이 대거 포함된 Model I에서 나 또는 다급 감독/제작사의 관객동원력이 가급 보

다 현저히 높게 나와야 하는데,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2. 등급 , 개봉시기 , 장르

1) 영화등급과 흥행

영화등급은 영화연감에 표시된 상영등급을 기준으로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

불가, 15세 관람불가, 18세 관람불가 등의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표 3>은 등급

에 따른 총 관람 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 등급에 따른 총 관람수

전체 표본 m odel I (75 ) model II (50⇔25) model III (25 )

전체 관람가
M=30,488

N =80

M=121,377

N =15

M=13,761

N =43

M=1,214

N =22

12세 관람불가
M=59,052

N =55

M=195,109

N =14

M=16,305

N =31

M=1,087

N =10

15세 관람불가
M=92,492

N151

M=263,197

N =49

M=15,011

N =67

M=1,824

N =35

18세 관람불가
M=57,075

N =446

M=178,452

N =105

M=14,159

N =225

M=1,744

N =116

F=4.259*
F=1.914

n . s

F=0.532

n . s
F=2.902*

*p<0.05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15세 관람불가, 즉 고등학생 이상이 관람

할 수 있는 영화가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영화관객의

대부분이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대라는 영화계의 일반적인 상식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 뒤로는 12세, 18세 관람불가가 비슷한 수준의 관객동원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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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전체관람가 등급의 경우 다른 등급에 비해 2∼3배 정도 적은 관객이 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Model I, II 분석에서 등급별 변량분석의 차이는 유의

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Model I에서 15세 관람불가의 관객동원력이 전체관람가

등급 영화의 2배 이상이란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이처럼 전체관람가 등급의 관객

동원력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을 담는 디즈니 등

외국의 전체관람가 등급의 영화와는 달리, 한국영화의 전체관람가 등급은 주로

배타적으로 어린이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SF, 애니메이션 영화란 점과도 유관할

것으로 추정된다.

2) 개봉시기와 흥행

영화가 개봉하는 시기에 따른 관객동원력이 다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이

다. 예컨대 여름방학, 겨울방학, 추석, 크리스마스에 개봉한 영화에 보다 관객에

많이 몰린다 하여 제작자들은 개봉시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특히 개봉 초

창기의 흥행성적이 전체 흥행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영화산업의 특성상, 흥행

을 노린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이 시기에 많이 개봉한다. 개봉월별 관객동원수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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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개봉월별 관객동원수

전체 표본 m odel I (75 ) m odel II (50⇔25) m odel III (25 )

1월
M=48472

N =42

M=194070

N =8

M=18155(2)

N =26

M=1401

N =8

2월
M=86632(1)

N =52

M=263880(2)

N =15

M=18002(3)

N =30

M=946

N =7

3월
M=31209

N =62

M=126544

N =12

M=11317

N =35

M=1353

N =15

4월
M=58746

N =61

M=333313(1)

N =9

M=15207

N =37

M=1400

N =15

5월
M=53188

N =64

M=166444

N =17

M=16151

N =34

M=1948

N =13

6월
M=51458

N =56

M=136180

N =19

M=11732

N =23

M=1740

N =14

7월
M=76981(3)

N =54

M=225352

N =17

M=113125

N =23

M=1724

N =14

8월
M=52567

N =55

M=188121

N =13

M=14206

N =30

M=1619

N =12

9월
M=77292(2)

N =71

M=154385

N =32

M=18220(1)

N =29

M=1904

N =10

10월
M=47621

N =73

M=211141

N =14

M=13103

N =37

M=1614

N =22

11월
M=44432

N =81

M=258189(3)

N =12

M=11145

N =40

M=1894

N =29

12월
M=62667

N =61

M=231272

N =15

M=14168

N =22

M=1745

N =24
F=0.698

N . S

F=0.781

N . S

F=2.095

*

F=0.820

N . S

*p<0.05, ( )는 순위

먼저,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통상 설날과 추석이 들어있는 2월과

9월의 관객동원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예

상과는 달리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개봉 월에 따른 관객동원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만 Model II에서 1, 2, 9월에 개봉한 영화의 관객수

가 다른 시기 개봉작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개봉 월이 하

나의 위험회피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

의 주된 관객층으로 추정되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방학기간과 설날이 겹치는 2

월에 개봉한 영화들의 관객동원력이 모든 분석 모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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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모든 모델에서 3월에 개봉한 영화의 흥행성적이 좋지 않게 나온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시기를 영화흥행에서의 결정적 변수로

고려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기준으로 한 Model I에

서 4월–2월–11월 순으로, 즉 통상 비수기로 여겨지는 4월과 11월에 관람객의

수가 많이 나온 점은 개봉시기를 흥행성공에 결정적인 변수로 고려하는 것을 제

약한다.

3) 장르와 흥행

장르에 따른 관객동원력의 차이를 검증한 것이 <표 5>이다. 이 분석에서 영화

의 장르는 영화연감과 한국영상자료원의 분류를 참조하여, 코믹/청소년/에로물/액

션/아동(애니메이션)/사회풍자/멜로/미스터리/기타 등 9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732편)에서 멜로로 분류된 영화가 324편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멜로물로 분류된 영화의 경우 다소 복

합적인 장르요소가 뒤섞여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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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장르에 따른 관객동원력의 차이

전체 표본 m odel I (75 ) model II (50⇔25) m odel III (25 )

코믹
M=110924(2)

N =45

M=211662(3)

N =22

M=20332(1)

N =16

M=1389

N =7

청소년
M=24313

N =53

M=91679

N =9

M=17233(3)

N =26

M=1442

N =18

에로물
M=19494

N =85

M=118010

N =8

M=13058

N =52

M=1356

N =25

액션
M=119278(1)

N =64

M=383960(1)

N =19

M=10591

N =29

M=1962(2)

N =16
아동 /

애니메이션

M=27108

N =28

M=150344

N =4

M=13152

N =11

M=998

N =13

사회풍자
M=64508

N =44

M=154817

N =16

M=16452

N =21

M=2256(1)

N =7

멜로
M=47984

N =324

M=169543

N =77

M=14129

N =166

M=1812

N =81

기타
M=75613

N =74

M=237730(2)

N =21

M=14803

N =39

M=1837(3)

N =14

미스터리
M=97163(3)

N =15

M=191389

N =7

M=19372(2)

N =6

M=745

N =2
F=18.167

**

F=2.089

*

F=1.902 F=2.025

*

** p<0.01/ * p< 0.05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액션과 코믹 장르의 관객동원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에로물, 청소

년, 아동물은 다른 장르에 비해 관객동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액션 영화는 전체평균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고, 흥

행에 성공한 영화를 대상으로 한 Model I에서도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지만,

Model II에서는 가장 적은 관객을 동원한 장르라는 점이다. 이는 액션영화는 한

번 성공하면 소위 말하는 대박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작된 액션영화의

1/3(19/64) 정도만 흥행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흥행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 흥

행 리스크가 큰 장르로 판단된다. 반면, 코믹장르의 경우는 전체 45편 중 거의

절반(22편)이 Model I에 포함되었으며, 비록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지만 Model

II에서도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장르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코믹장르는 액션

에 비해 상대적으로 흥행실패의 리스크가 적은 장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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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연구 결론

본 연구는 한국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전술했듯, 영화 흥행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복합성과

흥행에 내재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인해 모든 변수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몇몇 변수를 선정하여 이들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인적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배우에 따른 흥행성과를 살펴본 조사에서 출연

횟수가 많은 배우가 관객동원력도 높게 나와 스타의 출연이 영화흥행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는 전술한 Kindem, Wallace외 2인, Prag, 김

휴종 등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 다만, 여자배우의 경우 흥행에 성공한 영화

(Model I)에서의 배우그룹간의 변별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독자적 스타파워를 가

졌다고 보기는 미흡하며, 다만 흥행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반면, 감독과 제작사는 예상과는 달리 이들이 흥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할리우드와 달리 우리나라 영화계는 아직 산업화

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제작사간의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추

정하게 한다. 비록 최근 시네마서비스, 싸이더스, 명필름과 같은 몇몇 제작사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지만, 이들 몇몇의 등장이 전체표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의 영향력 역시 향후 행보를 더 주시해 봐야 명확하게 나

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독의 영향력이 미미하게 나타난 점 역시 일반적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한편, 등급의 경우 예상대로 <15세 관람불가>가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으

며, 이는 우리 영화의 주된 관객 계층이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대라는 점과도 유

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르에서는 코믹, 액션 장르의 흥행강세도 일반적인 예상

과 부합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SF 장르의 저조한 관객동원력은 전술했듯 이러한

장르의 영화가 주로 배타적으로 아동계층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유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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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시장에서 애니메이션, SF 장르에 대한 관객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추정하게 한다. 또한, 개봉시기에 따른 관객동원력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다는 점도 의외의 결과이다.

2. 시사점 및 추가분석

이러한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영화의 흥행성과는 주로 배우, 등급, 장르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과연 영화

흥행성과의 어느 정도를 설명하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

해 현재까지 영화흥행과 유관한 것으로 조사된, 배우, 등급, 장르 변수를 더미화

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영화배우의 경우 5편 이상과 10편 이상 출연한

배우간의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5편 이상 출연배우에게는 1을 부여하고, 이외의

배우에는 0을 부여했다. 등급과 장르의 경우도 15세 관람불가 등급과 코믹, 액션

장르에 1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0을 부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

이다.

<표 6> 한국영화 흥행성과 회기분석(배우, 등급, 장르 변수)

변 수 B Beta t 유의미도

(상수) 14024.980 1.733 .084

남자배우더미 54236.412 .181 4.968 .000

여자배우더미 17855.919 .059 1.606 .109

장르더미 61387.059 .149 4.075 .000

등급더미 29363.531 .081 2.236 .026

종속변수: 총 관객 수 F=15.111 p <0.001

이 모델의 Adjusted R²값은 0.072로 우려했던 대로 매우 낮았으며, 또한 추정

문화정책논총 제13집 / 250

병관
강조



된 회귀계수의 유의확률을 보면 유의수준 5%하에서 상수항, 여자배우더미가 유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이 연구가 흥행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과 회귀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유의미도가 낮은 여자배우더미를 제외하고, 대신에 상영일수를 새

로운 변수에 포함하여 다시 한번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Adjusted R²

값은 0.769로 모델의 설명력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표 7> 한국영화 흥행성과 회기분석(상영일수 포함)

변수 B Beta t 유의미도

상수 –18028.733 –4.850 .000

남자더미 27785.831 .093 5.126 .000

장르더미 –11761.705 –.029 –1.546 .122

등급더미 15005.437 .041 2.280 .023

상영일수 713.531 .860 46.725 .000

종속변수: 총 관객 수 F=603.518 p<0.001

여기서 상영일수는 한 영화가 모든 극장에서 상영된 날을 합산한 수치를 말한

다. 따라서 상영일수가 많은 영화의 총 관객수가 많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당연

하다. 이처럼 상영일수와 영화흥행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 사항

이지만, 이 시점에서 이러한 상식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영

화의 흥행성과에 결정적인 변수가 배급(개봉관 수와 상영기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물론, 스타가 출연하고, 15세 관람불가 등급의 액션/코믹 영화

란 요소가 선행조건으로 작용하여 많은 개봉관을 확보하고, 이에 비례하여 관객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비록 스타가 출연하고, 등

급과 장르에서 관객동원력의 경쟁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외부요인으로 인해 상

영기간이 단축되어 흥행성과가 저조해질 수도 있다는 추정이다. 이러한 추정은

영화연감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기간의 영화별 극장당 1일 평균 입장관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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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관객 수)와 영화별 개봉극장 수, 상영일수, 전체 관객 수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본 <표 8>의 결과로도 입증된다.

<표 8> 조사대상 기간의 외부요인 상관관계

총 관객 수 일 평균관객 수 개봉관 수 상영일수

총관객 수 1.00

일 평균 관객 수 .365(**) 1.00

개봉관 수 .494(**) –.134(**) 1.00

상영일수 .870(**) .058 .730(**) 1.00

** p< 0.01 level (2–tailed).

위의 <표 8>에서 보듯, 상영일수와 일 평균 관객수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개봉관 수와 일 평균 관객 수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상영

일수, 총 관객 수, 개봉관 수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흥행성과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상영일수가 극장관객점유율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관객점유율이 낮은 영화라 할지라도 배급사의 파워에 의해

많은 극장에서 동시에 상영된다면, 관객점유율과는 별개로 총 관객 수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영화흥행의 변수가 제작부문보

다는 배급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는 시사점

은 배급부문의 영향력과 배급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를 찾아내서 이들의 영향력

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내는 것이 영화흥행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필요한 차후

의 연구과제란 점이다.

본 연구는 제작과 관련된 몇몇 요소들이 영화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제한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위의 분석을 통해 보듯, 제작과 관련된

변수들만으로는 영화의 흥행성과를 정확히 설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배급분야를 포함한 보다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영화흥행의 결정변수를

파악하는 연구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해 영화흥행에

내재된불확실성과리스크감소에관한더욱많은연구가축적될것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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